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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한국예술위원회


예술의집 기획프로그램 ‘더하우스콘서트’개최 


□ 11월부터 대학로 예술의 집에서 첫 선을 보인 ‘더하우스콘서트’가 계속된다. ‘더하우스콘서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과 더하우스콘서트(대표 오해강)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연주자의 시선과 호흡을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생생하게 교감하는 자리인 ‘더하우스콘서트’에 내포되어 있는 특별한 컨셉트에서 출발했다. 무대 위의 강연자가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보편적인 강연형식에서 벗어나 연주자와 관객이 대화하며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자리이다. 무대와 객석의 구분 없이, 음악가들과 함께하는 유쾌한 콘서트 그리고 음악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나무카페에서 음악가들과 커피 한 잔 하시죠!


본 프로그램은 더하우스콘서트의 대표 오해강(51)가 음악감독 및 사회자로 나선다. 오랜 기간 많은 예술과의 신뢰를 쌓아온 오해강 감독이 직접 섭외한 음악가들은 더하우스콘서트를 통해 음악활동부터 개인의 소탈한 일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무대 위에서 늘 작품(음악)으로만 표현해왔던 예술들의 또 다른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며,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그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관객들은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거나 콘서트에 개입하기도 하는 등 연주자와 직접 대화하며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여타 프로그램과 차별화 된다. 특별한 주제가 있거나 거창한 콘서트가 아니라, 편안하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인 더하우스콘서트에는 그동안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해금 연주자 강은일, 가수 강산에 등이 함께했다. 2015년 1-2월에는 프리재즈의 대가 색소포니스트 강태환,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이자 더하우스콘서트의 대표 오해강, 생황 연주자 김효영, SBS문화부 기자(전) 김수현, 첼리스트 김호정이 관객과 소통한다. 더하우스콘서트는 매주 수요일 7시 30분, 대학로 예술의집 1층 예술나무카페에서 진행된다. 

· 장소 : ‘예술의집’ 1층 나무카페
· 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약 90분 진행)
· 사회 : 더하우스콘서트 대표 오해강
· 참여방법 : 예술의집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참가비 1만원)

